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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해양생태계 보존, 과학연구로 해답 찾는다

- 첨단기술 활용한 과학연구를 통해 남극 해양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는 세계 최대의 해양보호구역인 남극 로스해

에서 올해부터 년까지 년간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구조 및 기능연구 총 사업비 억 원 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로스해는 남극의 주요 수산자원인 이빨고기의 최대 어장이자 전 세계 

아델리펭귄의 황제펭귄의 가 서식하고 있으며 약 종 이상의

극지 동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는 로스해의 생태계와 어족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이곳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 움직임에 동참하는 한편 남극의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로스해 지역 내 

아델리펭귄의 대표 번식지인 케이프 할렛 지역에서 기초 

생태조사를 수행해 왔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월 남극해양생물보존

위원회에서 로스해 연구 개년 계획 을 발표하며 남극해 생태계

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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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 착수로 그간 남빅토리아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로스해 

연구가 앞으로는 빅토리아랜드 중앙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장보고과학기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구지역이 북빅토리아랜드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남극해의 환경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와 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남극해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서식 동향 등 생태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앞으로 펭귄 서식지 주변에서의 

조업시기와 어획량을 조절하고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최적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남극해의 주요 조업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단순히 남극해에서 조업활동만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극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최현수 사무관(☎ 044-200-61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 -

참고 1  로스해 (Ross Sea)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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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2016년 제35차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연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해양보호구

역(MPA) 지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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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아라온호를 활용한 크릴의 분포 및 생물량 조사

로스해의 크릴 생물량 평가 및 생태계 종 다양성 분석을 위해 아라온에서 다

양한 해양생물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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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아델리펭귄 번식지 Cape Hallett 사전조사 (2016. 11)

드론으로 촬영한 Cape Hallett의 아델리펭귄 번식지

드론 촬영영상을 확대 분석하여 전체 둥지수 파악(2016년 52,450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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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아델리펭귄․황제펭귄 사진

아델리펭귄

황제펭귄


